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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시니어의 퇴직이 많아지며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시니어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창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고 있으나 시니어 창업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 환경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창업지원정책

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창업의 영향요인으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자 역량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창업자 역량을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의 두 가지 요인을 채택하였고 창업지원정책은 교육지원, 자금지원으로 구

분하였다. 조절변수로 멘토링, 종속변수로는 창업의지를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인 40대 이상 시니어들로부터 수집한 총 232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은 SPSS 23, 조절효과는 Process 3.4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지원, 자금지원의 요인은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역량(β=.318), 

자금지원(β=.188), 교육지원(β=.152), 기술적 역량(β=.139)순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역량 및 창의

적 역량과 창업의지 간에 멘토링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교육지원 및 자금지원과 창업의지 간 멘토링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을 위주로 창업의지를 활성화하는 영향요인을 연구함으로써 시니어 

창업지원정책의 연구와 제도적 보완 그리고 차별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의지에 높은 영향력이 있

는 창의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멘토링 기능의 확대방안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주제어: 시니어 창업,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지원, 자금지원, 멘토링, 창업의지

Ⅰ. 서론

1.1 연구배경

정부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

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개발과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9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예산규모는 

11,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4% 증가하였으며 지원 유형별

로는 사업화(5,130억 원), 연구개발(3,797억 원), 시설공간

(1,493억 원), 창업교육(471억 원), 멘토링(221억 원) 및 네트워

크(66억 원) 순이며, 사업화가 전체예산의 4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이를 지원대상별로 

살펴보면 청·장년, 여성, 장애인 및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야

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창업지원정책은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에 치중되어 있어 시니어 창업에 대한 지원

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최양애, 2019).
최근 40대, 50대 시니어들의 퇴직이 많아지며 이들은 창업

에 많은 관심을 가져 시니어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업자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은 32.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대 

29.3%, 30대 이상 21.7%, 60대 이상 13.3%, 20대 이하 3.4% 
순으로 나타난다(창업진흥원, 2020). 이러한 지표를 감안하면 

청년 창업지원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40대, 50대 시니

어 대상으로 차별화된 창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창

업의지 활성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길대호, 2019; 문성식, 2018), 개인 및 사회적 준비도에 관한 

연구(최양애, 2019), 심리적 특성 및 창업역량에 관한 연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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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2019),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정찬영, 2020)가 진행되어

왔다. 이외에도 창업환경, 실패부담감, 사회적 규범이 창업의

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오상훈, 2014; 문성

식, 2018). 최근의 선행연구를 조사한 바와 같이 시니어 대상

의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창업성과

와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최근 조사되었다. 김종진(2020)
은 외부지원(자금지원, 멘토링지원, 기술개발지원)이 시니어창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상정(2016)은 의사결정성향과 창업

지원사업이 시니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유상정, 2016), 강병승(2020)은 시니어의 창업지원정책

과 창업의지에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시니어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창업지원정책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창업자 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멘토링이 이들 관계 간에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둘째, 특히 시니어대상으로 특화된 연구를 실시하여 시니어 

창업의지를 활성화하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자 역량의 영향

요인에 대한 학문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

다. 셋째, 위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창업지원정

책의 보완과 프로그램 기획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시니어의 개념

시니어창업은 시니어가 직장 및 사회생활을 통해 쌓아온 역

량을 활용하여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며, 시니어들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생산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며, 동시에 수명연

장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 측면에서 개인적인 중요한 대안으

로 인식되기도 한다(문성식, 2018). 
시니어의 사전적 의미는 상급생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정의

된 바는 없지만 정부기관의 각종 지원대상과 선행연구에 따

르면 다음과 같다. 시니어 창업가란 이미 창업을 한 50세 이

상의 기업가가 아니라, 시니어에 의해 새롭게 창업하는 제2의 

경력 창업가를 의미한다(Baucus & Human, 1994). 중소벤처기

업부는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대상자로 만 40세 이상(예비)창
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니어 창업스쿨과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를 통합한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 장년창업센터의 지원대상자도 40세 이상이다. 
기존 직장에서의 퇴직 또는 사업 실패로 재 창업 의지를 갖

추게 되는 만 40세 이상의 개인이 창업하는 것으로 일컫는다

(유상정, 2016).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정의를 만 40세 이상으로 전문성을 겸비한(예비)창업자들로 

정의하였다.

2.2 창업역량의 개념

창업가의 역량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여겨지며, 기존 기업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은 창업기업은 조

직 내 모든 활동과 자원 등을 대부분 창업가가 결정하고 책

임을 진다(이혜영, 2018). 창업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

면 개인의 배경, 직장 및 교육을 통해 획득된 기술과 경험 그

리고 보유지식등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양수희 외

(2011)는 전략적 사고역량, 창의성 역량, 성취역량, 사회적 역

량, 조직적 역량, 기술적 역량, 시장인지 역량으로 구분하여 

실증적 연구를 하였고, 이기만(2018)은 창업가의 역량에 기반

을 두고, 특정업무에 효과적이거나 높은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 기술에 바탕을 둔 창업가의 창의역

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기업가정신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장영미, 2019).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창

업가 역량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는데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자

원을 보면 기업 특유성을 지닌 기업자원으로서 창업가의 창

업가적 능력이나 경영능력, 개인적 네트워크 및 과거의 창업

경험 등과 같은 창업가의 개인적 능력 및 사회적 배경 특성

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였다(Chandler & Hanks, 1994). 이에 임

아름(2015)은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시장감지 역량,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성열(2018)은 창

업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창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업가의 역량을 여러 역량으로 구분

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자는 서성열(2018)과 임아름(2015)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자의 역량을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기술적 역량은 제품 및 개

발, 생산과 관련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기술 인력을 확보 및 

활용하고,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및 활용능력으로 정의

하였으며, 창의적 역량은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필수

적인 창업자의 특성이나 능력으로 아이디어 생산능력 및 문

제해결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2.3 창업지원정책의 개념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는 창업 관련된 다양한 정보

와 축적된 지식 및 간접적인 경험 등을 제공하며, 창업에 대

한 위험성을 낮춰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을 주고 창업을 

촉진시키며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김영선, 201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을 “유망한 예비창업

자를 발굴, 지원하고,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

화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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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영주, 2018; 지효선, 2019). 
Gartner & Vesper(1997)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요소는 창업

자의 잠재적 특징과 능력의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 자금지원, 창업 준비공간 등이

라 하였다.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자에게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훈련, 사후관리의 통합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Johnson, 1990). 정부의 창업지원 유형으로는 창업자

금 지원 외에도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

영, 창업네트워크 지원,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등이 있다(이희경, 2017). 유상정(2016)은 정부창업지원정책을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경영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경

영지원만이 창업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하

였다. 박남규 외(2015)는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종류를 창업자

금지원, 창업교육지원, 마케팅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권명규·양
해술(2016) 또한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종류를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마케팅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창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교

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Kierulff, 2005). 박남규 

외 (2015)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은 성공을 위한 체계적

인 창업가로서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

다. 또한 높은 실패율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비창업자의 심리

적인 창업실패부담감을 해소시키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

인드 향상을 위한 자기효능감 교육을 통하여 혁신적이고 진

취적인 창업가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창업교육은 예비창업

자가 성공적인 창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필

요한 단계라고 하였다(박남규 외, 2015). 창업교육의 내용은 

아이템의 도출 및 시장검증,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분석, 시장진입을 위한 마케팅전략 그리고 투자유

치를 위한 IR전략 등 다양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창

업교육지원은 예비창업자에게 실패부담감을 줄여주고 자기효

능감을 일깨워 창업의지 함양에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은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 벤처자금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창업진흥원과 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2019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유형별 지원예산 규

모는 다음과 같다. 사업화 5,130억 원 연구개발 3,797억 원 시

설공간 1,493억 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 492억 원 그리고 네트

워크가 66억 원으로 사업화 지원자금이 전체의 45.9% 를 차

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이처럼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자는 창업지원정책

의 구성요소로 박남규 외(2015) 다수의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요인으로 교육지원과 자금지원으

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교육지원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

한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고, 자금지원은 창업자

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자금으로 출연, 융자, 투자자

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4 멘토링의 개념

멘토링의 개념은 조직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1970년대 

후반 들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arvard Business Review)’라는 하버드 대학이 조사, 발간하는 

연구 결과에서 성공한 기업가에게 훌륭한 멘토가 있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그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박용호, 
2014). “멘토링이란 멘티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멘

토와 멘티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Shea, 1995). 멘토

링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멘토가 멘티에게 

조직의 적응 및 몰입, 직무 만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인 결과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직무 향상 

및 직무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Colley, 2003). 박서영·김성웅(2012)는 멘토링은 멘티가 멘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현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은 통찰과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하

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멘토는 본인이 보유하거나 경험한 

정보와 기술들을 제공하는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만들어 가

게 되고 멘티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장현(2017)은 Kram(1983)의 연구에서 제

시된 요인들을 토대로 Noe(1988)가 연구에서 제시한 멘토링 

기능 척도(경력개발 기능, 심리사회 기능, 역할모델 기능)와 

창업 멘토링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조직 멘토

링 척도로 개발된 Noe(1988)의 멘토링 척도를 창업 멘토링 연

구에 주로 활용함으로써 창업 멘토링의 특성을 반영한 멘토

링 척도를 연구하였다. 곽동신(2020)은 멘토역량과 기능이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본 척도를 활용한 연

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장현(2017)의 연구에서 제기한 창업 멘토링

의 특성을 반영한 척도를 곽동신(2020)의 연구에서 적용한 멘

토링의 개념을 인용하여, 멘토가 멘티의 창업활동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및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2.5 창업의지의 개념

창업의지는 실질적인 창업 여부가 아니라 미래에 창업할 가

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창업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창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Katz & Gatner, 1988). Shapero & 
Sokol(1982)은 “창업 이벤트 모델”에서 창업의지란 지각된 욕

구와 지각된 적성, 행동 성향으로 나누며, 지각된 욕구란 개

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창업에 대한 개인의 매력이라 하였고, 
지각된 적성에 대하여는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

능성의 정도라 하였으며, 행동 성향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의

사결정이라 하였다(Shapero & Sokol, 1982). 국내 연구에 의하

면 홍정표(2015)는 창업의지를 경력지향성 측면에서는 안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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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과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을, 
그리고 환경적 특성에서는 창업 멘토, 개인의 네트워크, 사회

적 인식 및 창업정책을 주요 변수로 제시하였다(홍정표, 
2015). 김종운(2014)은 개인의 특성과 경험, 창업에 대한 태도

와 창업능력, 사회적 평가 등 소위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논하는 3대 요소를 창업의지 결정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박남규 외(2015)는 잠재적 창업가각 미

래에창업 할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으며, 안승권(2016)은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

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의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창업)하고자하는 대학생들

의 의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를 미래에 창업

할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2.6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

성열(2018)은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학생 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자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창업자 역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검증하였다(조병준, 2020). 
노현철(2018)은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

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금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인

프라지원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박남규 외(2015)는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한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와 관계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 연구결과 유의한 영

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김정곤, 2017). 시니어 대상의 창업지

원정책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창

업성과와의 관계를 연구가 있었다. 시니어 창업 기업의 사업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외부지원(자금지원, 멘토링지

원, 기술개발지원)이 창업역량과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김종진, 2020). 또한 의사결정성향

과 창업지원사업이 시니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지원사업의 세가지 요인 중 경영지원과 교육지

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으나 자금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유상정, 2016). 
시니어의 창업의지와 창업지원정책의 연구는 최근 강병승

(2020)의 정부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시니어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연구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지만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개인적 특성에 관한 요인, 환경적인 요인,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을 주로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

어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인 환경에

서 시니어들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시니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내적요인은 창업자 역량(기
술적 역량·창의적 역량)과 외적요인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교육지원·자금지원)을 채택하고, 조절변수에는 멘토링으로 설

정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업자 역량과 창업지원정책

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자역량은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으로 나누었으며, 창

업지원정책은 교육지원과 자금지원으로 나누었다. 아울러 멘

토링을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창업의지 간에 조절역할을 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 그림 1 > 연구의 모형

3.2 가설설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정두식(2016)은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원생,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을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열(2018)은 창업자 역량(기술적 

역량·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앞선 연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검증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시니어 창업의지에도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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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선행
연구

창업자
역량

기술적 역량

1.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문제 해결능력이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 활용 능력이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술 혁신 능력이 있다.
4. 나는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5. 나는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임아름
(2015),
서성열
(2018)

창의적 역량

1.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보다 잘 생각해 낸다.
2. 나는 새로운 생각을 자주 만들어 낸다.
3. 나는 생각이 참신하다는 말을 잘 듣는다.
4. 나는 나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많다.
5.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나만의 방법을 잘 사용한다.

임아름
(2015),
서성열
(2018)

창업지원
정책

교육지원

1. 나는 전문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창업교육을 받으면 창업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3. 나에게 창업교육은 창업 준비에 도움을 줄 것이다
4. 나는 창업교육 후 창업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5. 나에게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실패를 줄여줄 것이다

박남규 외
(2015)
김정곤
(2017)

자금지원

6. 나는 창업자금지원제도가 창업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창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정부에서 융자로 지원해주는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9. 나는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창업에 관심이 있다.
10. 나는 전문적인 자금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남규 외
(2015)
김정곤
(2017)

멘토링

1 멘토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2 멘토는 새로운 사고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3 멘토는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4 멘토의 전문적 견해가 나의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곽동신
(2020)

창업의지

1. 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창업을 하고 싶다
2. 나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3.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창업을 하고 싶다,
4. 나는 창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생각한다,
5. 나는 여건이 된다면 꼭 창업을 하고 싶다.

박남규 외
(2015)
서성열
(2018)

<표 1> 연구 변수의 측정항목과 선행연구

H 1-1 : 창업자역량 중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2 : 창업자역량 중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현철(2018)은 정부정책(자금지원·기술지원·경영지원·인프라

지원)과 창업의지 간의 회귀분석 결과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임교순·전인오(2015)
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정책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박남규 외(2015)은 창업지원정

책(교육지원·자금지원·마케팅지원)의 세 변수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의 연구대상은 청년으로 본 연구대상인 시니어들에게도 창업

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

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 2-1 :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지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 2-2 : 창업지원정책 중 자금지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김용태(2017)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윤인철(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반면, 최승호 외(2016)에 의하면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창업 멘토링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멘토

링이 시니어 창업자역량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시니어들

의 창업의지 간에 조절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H 3-1 : 멘토링은 창업자역량 중 기술적 역량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H 3-2 : 멘토링은 창업자역량 중 창의적 역량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H 4-1 : 멘토링은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지원과 창업의지 사

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H 4-2 : 멘토링은 창업지원정책 중 자금지원과 창업의지 사

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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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창업자역량, 창업지원정책을 조

절변수로 멘토링 그리고 종속변수로 창업의지를 측정하기 위

하여 선행연구를 기반하여 측정항목을 인용하였다. 창업자역

량은 임아름(2015)과 서성열(2018)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측

정하위 요인(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으로 총 10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지원정책은 박남규 외

(2015)와 김정곤(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2개의 하위요인(교
육지원 및 자금지원)으로 총 10개의 문항을 측정하였다. 멘토

링은 곽동신(2020)의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4개 문항 그리고 

창업의지는 박남규 외(2015)와 서성열(2018)의 선행연구를 검

토하여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40대 이상의 시니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1개월

간 총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한 

설문지 232개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서 SPSS 23, Process 3.4를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회

귀분석은 SPSS 23, 조절효과는 Process 3.4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Process 3.4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경우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Hayes, 2017). 이   

방법은 데이터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조사된 데이터로 

다시 한 번 오차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Bootstrapping 방식

을 사용함으로써 조절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강점이 있

다(Hayes, 2017).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성 82.3%, 여성 17.7%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40대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연령은 40대 

43.1%, 50대 50.4%, 60대가 6.5% 참여하였다. 창업분야 경험

기간은 5~10년 미만이 10.3%로 가장 낮고 전혀 없다는 응답

이 31.5%로 가장 높았다. 창업 준비기간은 1~2년 미만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창업진흥원(2020)의 2019년 창업

기업실태조사 내용 중 창업을 결심한 시점부터 실제 창업까  

지의 창업 준비기간이 평균 10.1 개월로 조사된 결과의 유사

한 결과이다. 창업 준비자금은 1~3억 원 미만이 36.6%로 가

장 높았다. 창업교육과 멘토링 경험은 각각 없음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53.9%, 48.3% 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시니어들

은 창업관련분야 경험이 없으며 창업교육 및 멘토링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시니어의 창업을 지원하기위한 교

육 및 멘토링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91 82.3

여성 41 17.7

연령

40대 100 43.1

50대 117 50.4

60대 15 6.5

직업

전문직 58 25.0

회사원 129 55.6

공무원/교직원 3 1.3

학생 2 .9

주부 4 1.7

기타 36 15.5

창업
분야 경험

없음 73 31.5

5년 미만 41 17.7

5~10년 미만 24 10.3

10~15년 미만 31 13.4

15년 이상 63 27.2

창업
준비
기간

1년 미만 42 18.1

1~2년 미만 112 48.3

2~3년 미만 54 23.3

3~5년 미만 17 7.3

5년 이상 7 3.0

창업
준비
자금

3,000만원 미만 7 3.0

3,000~ 5,000만원 미만 32 13.8

5,000~1억 원 미만 80 34.5

1~3억 원 미만 85 36.6

3억 원 28 12.1

창업
교육
경험

없음 125 53.9

10시간 이하 48 20.7

20시간 이하 23 9.9

30시간 이하 5 2.2

31시간 이상 31 13.4

멘토링
경험

없음 112 48.3

1~2회 68 29.3

3~4회 22 9.5

5~6회 10 4.3

7회 이상 20 8.6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2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표 3> 은 측정항목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판단은 본 연구의 경우 유의 확률 

.00에서 KMO값이 .920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 값은 5862.308(p=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된 총 

분산은 77.58%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구성요인의 총 29개 문

항을 사용하여 요인추출 결과 연구모형과 동일하게 6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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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지원 및 자금지원, 조절변수인 멘토링 그리

고 종속변수인 창업 의지의 6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변인의 신뢰도(Cronbach’s ɑ 계수)는 기술적 

역량 .929, 창의적 역량 .913, 교육지원 .914, 자금지원 .899, 
멘토링 .932, 창업의지 .914등 모두 임계치인 .700이상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성요소

1 2 3 4 5 6

기술_4 .885 .097 .100 .092 .066 .012

기술_5 .871 .184 .134 .080 .003 -.012

기술_1 .819 .268 .100 .166 .073 .063

기술_2 .793 .319 .176 .085 .149 .145

기술_3 .759 .365 .210 .030 .087 .055

창의_2 .205 .849 .213 .130 .054 .096

창의_1 .252 .842 .160 .148 .056 .005

창의_3 .220 .827 .180 .041 .030 .089

창의_4 .263 .757 .177 .067 .125 .131

창의_5 .208 .667 .207 .184 .220 .076

창업의지_3 .140 .211 .849 .126 .130 .096

창업의지_4 .117 .221 .817 .177 .262 .115

창업의지_1 .111 .168 .802 .158 .144 .135

창업의지_2 .225 .161 .750 -.004 -.078 .171

창업의지_5 .151 .269 .699 .236 .342 .099

교육_4 .128 .112 .183 .788 .288 .258

교육_3 .119 .131 .220 .784 .304 .226

교육_2 .088 .156 .231 .782 .305 .214

교육_1 .104 .226 -.015 .747 .333 .129

교육_5 .080 .025 .106 .705 .158 .192

자금_2 .099 .078 .102 .324 .807 .177

자금_1 .026 .117 .049 .295 .793 .223

자금_3 .034 .080 .167 .242 .760 .222

자금_5 .156 .123 .199 .260 .729 .187

자금_4 .087 .082 .436 .269 .577 .271

멘토링_3 .030 .048 .136 .235 .182 .865

멘토링_2 .026 .128 .130 .146 .246 .857

멘토링_1 .115 .075 .164 .221 .196 .826

멘토링_4 .037 .106 .137 .250 .207 .820

설명력(%) 40.23 14.44 7.30 6.03 5.63 3.94

누적설명력(%) 40.23 54.67 61.97 68.01 73.64 77.58

신뢰도
Cronbach’s ɑ .929 .913 .914 .899 .932 .914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2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862.308

자유도 406

유의확률 .000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된 연구변수인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지원 및 

자금지원, 창업의지 간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과 같이 각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7미만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충족되었다. 특

히 종속변수인 창업 의지에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

지원 및 자금지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술 창의 교육 자금 창업

기술 1 　 　 　 　

창의 .564** 1 　 　 　

교육 .310** .378** 1 　 　

자금 .258** .325** .675** 1 　

창업 .414** .515** .442** .430** 1

<표 4> 변수간 상관계수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4.3 가설검증

4.3.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F=33.249, p=.000으로 유의한 

결과이고, 독립변수 간의 VIF값은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

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

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

자 역량 중 기술적 역량은 p값이 .032로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H1-1은 채택되

었다. 창업자 역량 중 창의적 역량은 p값이 .000으로 창업의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H1-2는 채택되었다.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지원은 p값이 .040
으로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H2-1은 채택되었다. 창업지원정책 중 자금지원은 

p값이 .009로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따라서 가설H2-2는 채택되었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창의적 역량(β=.318), 자금지원(β=.188), 교육지원(β=.152), 
기술적 역량(β=.139) 순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93 .333 　 -.879 .380 　 　

기술 .152 .070 .139 2.160 .032 .671 1.491

창의 .400 .083 .318 4.795 .000 .632 1.581

교육 .174 .084 .152 2.067 .040 .513 1.951

자금 .229 .087 .188 2.620 .009 .538 1.857

<표 5> 창업의지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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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coeff t LLCI ULCI 통계량 결과

H3-1　
기술역량
→

창업의지

상수 0.489 1.213 -0.306 1.284

△R²=.011　
　F=4.318
　ρ=.039

　채택 
기술역량 -0.014 -0.132 -0.221 0.193

멘토링 -0.524 -1.18 -1.4 0.351

상호작용 0.25 2.078 0.013 0.488

H3-2　
창의역량
→

창업의지

상수 0.631 1.542 -0.175 1.437

　△R²=.017　
　F=6.624
　ρ=.011

채택 
창의역량 0.16 1.414 -0.063 0.383

멘토링 -0.92 -1.792 -1.931 0.091

상호작용 0.354 2.574 0.083 0.625

H4-1
교육지원
→

창업의지

상수 0.348 0.889 -0.423 1.118

　△R²=.0007　
　F=2.644
　ρ=.105

기각　
교육지원 0.028 0.282 -0.169 0.226

멘토링 -0.534 -0.942 -1.651 0.583

상호작용 0.217 1.626 -0.046 0.479

H4-2
자금지원
→

창업의지

상수 0.059 0.151 -0.715 0.834

　△R²=.00　
　F=0.021
　ρ=.886

기각　
자금지원 0.186 1.876 -0.009 0.382

멘토링 0.281 0.449 -0.954 1.517

상호작용 0.02 0.143 -0.26 0.3

<표 6> 멘토링의 조절효과 가설검증 결과

종속변수 : 창업의지, F=33.249, p=.000, adj R2=.358

4.3.1 멘토링의 조절효과 검증

멘토링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Hayes교수가 개발한 Process 
3.4를 활용하여 신뢰구간 측정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창업자역량 중 기술적 역량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

의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

하지 않았고, R²값이 1.1% 증가하였을 때 F=4.318, P=.0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술적 역량이 창

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변수인 멘토링을 투입하

여 기술적 역량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과 창업의지간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H3-1은 채택되었다. 
둘째, 창업자역량 중 창의적 역량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

의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

하지 않으며, R²가 1.17% 증가할 때 F=6.624, p=.011로 조절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변수인 멘토링을 투입하여 창의적 

역량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3-2는 채택되었다. 반면에 창업지원정책의 교육지원과 멘토

링의 상호작용 항의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고, R²가 0.7% 증가할 때 F=2.644, p=.105
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지원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항의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 

(ULCI) 사이에 “0”이 존재하고, p=.886으로 조절효과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H4-1, H4-2는 기각되

었다.

4.4 가설검증에 대한 논의

첫째 시니어 창업자 역량의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은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창업자 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서성열, 2018; 장영미, 
2019; 강병승, 20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연구결과 시니

어 창업자 역량의 영향관계는 창의적 역량(β=.318)이 기술적 

역량(β=.139)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자의 창의

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창업지원정책은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영향이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중 

창업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연구한 내용(유상

정, 2016; 장영미, 2019)과 창업지원정책을 정부와 가족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 연구한(강병승, 
2020)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청년 창업자 대상의 창업연구

가 활발하지만 시니어 대상의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서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

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멘토링의 조절효과는 창업자역량과 창업의지간에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의지간에는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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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창업자의 역량은 개인적 특성

상으로 멘토링이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고 추정할 수 있겠으

나 제도적인 측면의 창업지원정책에는 멘토링의 기능이 역할

을 하지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창업지원정책을 지지하

는 영향요인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시니어 창업자 역량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

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 역량 중에서 기술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창업자 역량 중에서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두 가지 가설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인 

청년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관한 영향(서성열, 2018)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 
셋째, 창업지원정책 중에서 교육지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창업지원정책 중에서 자금지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두 가지 가설에 대한 연구결과는 예비창업가의 개인특

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노현철, 2018)
의 검증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역량(기술적 

역량·창의적 역량)이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멘토링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의지간에서는 멘토링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김

용태(2017), 윤인철(2017), 최승호 외(2016)가 연구한 멘토링과 

창업의지간의 혼재되어 나타난 연구결과를 유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결과를 통해 창업역량이 높은 시니어들

의 경우 멘토링 경험 후 창업의지가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하

였다. 

5.2 시사점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 
청년 혹은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시

어니 대상으로는 실증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또한 시니

어 대상의 연구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환경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된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채택한 각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과 비교하

여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대상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결

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노현철(2018)의 청년창업자

대상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시니어 대상 창업지원정

책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속연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 변수를 시

니어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시니어 창업가 역량인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 창업의

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성열(2018)은 청

년이 창업역량을 보유했을 때 창업에 대한 의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규명한 것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시

니어를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

문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멘토링을 조절 변수로 채택하여 창업의지에 대한 조

절역할을 확인한 결과 창업자 역량과 창업의지 간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사회 경험이 많고 창업역량이 

높은 시니어들에게도 멘토링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이론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반면 창업지

원정책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는 멘토링이 유의한 조절역할

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

육지원과 자금지원 시 멘토링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영향으

로 멘토링의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추

론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며 본 연

구의 결과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가설검증에 투입된 4개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창의

적 역량(β=.318), 자금지원(β=.188), 교육지원(β=.152), 기술

적 역량(β=.139) 순으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창의적 역량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시니어 대상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

발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겠다.
둘째, 멘토링이 시니어들의 창의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켜 창업의지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이는 시니어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여 창업의지를 

활성화하도록 시니어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제언한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의 사회적인 특수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창업에 대한 실패부

담감으로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부정적인 응답하였을 수 

있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
둘째, 최근 들어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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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의 분포 중에 60대 이상(6.5%)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대(43.1%)와 50대(50.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60대 

이상 정년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셋째,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진행되어 시니어 대상으로 적합하고 신뢰도가 높은 척도의 

설문지 설계가 필요하여 추후 척도개발에 관한 후속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시니어 대상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가 기각된 점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를 통한 재검증과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의지간 관계를 활

성화 하는 조절변수를 충분히 반영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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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Senior Entrepreneurship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Young Tae Kim*

Chul Moo Heo**

Abstract

With the recent increase in senior retirement, and senior start-ups are becoming more active due to high interest in start-ups. Research 
on young entrepreneurship, including college students, is being actively conducted, but most of the preceding research on senior 
entrepreneurship was conducted mainly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re were not many empirical studie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In this study,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e as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nior entrepreneurship.

As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the founder's competency was adopted as two factors: technical competence and creative 
competency, and the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was divided into education support and funding support. Mentoring was set as a 
controlling variabl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 total of 232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seniors in 
their 40s or older were empirically analyzed.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e study, SPSS 23 was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nd Process 3.4 was used for moderation effec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of 
technical competence, creative competence, educational support, and funding a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will of 
entrepreneurship. It was found that creative competency(β=.318), funding support(β=.188), educational support(β=.152), and technical 
competence(β=.139), in this order, influence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was 
significant between technical competence, creative compet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between educational support, funding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no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senior start-up support policie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differentiated start-up support programs by studying the factors of senior start-up capabilities and start-up support policies. It is also 
believ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search for ways to increase creative capabilities that have a high influence on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and the expansion of mentoring functions. 

KeyWords: Senior Entrepreneurship, technical competence, creative competency, educational support, funding support, mentoring, 
intentions of business star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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